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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비자와 대면의 접점이 넓은 뷰티종사자의 이미지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소비자의 만족
도 및 충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뷰티종사자들의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에 의해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사고 및 직무몰입의 영향력과 관계성을 파악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 및 범위는 이미지메이킹 효능
감, 긍정적 사고, 자아존중감, 직무몰입에 관련된 이론적 연구와 함께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하는 뷰티종사자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SPSS 23.0,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항내적합치도 계수
산출, 기술 통계분석, Pearson 상관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한 연구모형의 직접경로계수 추정,
간접효과를 검증을 위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뷰티종사자의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은 자아존중감, 
긍정적 사고, 직무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뷰티종사자의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사고 및 직
무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뷰티종사자의 긍정적 사고는 직무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사고가 뷰티종사자의 이미지메이킹 효능감과 직무몰입 간의 관계를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image of beauty professionals who have wide contact with consumers is an important 
factor that can increase satisfaction and loyalty in consumers by exerting a positive influence on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and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positive thinking, and job commitment on image-making efficacy in beauty professionals. The method 
and scope of this study were carried out by theoretical research related to image-making efficacy, 
positive thinking, self-esteem, job engagement, and survey research with beauty professionals located in 
Seoul and the Gyeonggi-do area. We used SPSS v. 23.0 and Amos v. 23.0 to analyz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coefficient of internal consistency of the survey items,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d the Sobel Test.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image-making efficacy of beauty
professionals had a positive (+) effect on self-esteem, positive thinking, and job commitment. Second, 
self-esteem in beauty professionals was found to exert a positive effect (+) on their positive thinking and
job commitment. Third, positive thinking by beauty professionals contributed to a positive effect (+) on
job commitment. Fourth, the study found that self-esteem and positive thinking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beauty professionals' image-making efficacy and job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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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사회는 ‘이미지의 시대’로 명명될 만큼 다양한 대
중 매체 속에 생산된 수많은 이미지들이 산재해 있다. 이 
같은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시각적으로 형상화된 개인의 
이미지는 사회에서 개인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적인 기준이 되며, 효과적인 이미지의 연출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소비자와 직접적으
로 대면하는 접점이 넓은 직업군의 종사자들에게 이미지
메이킹은 소비자와의 상호 소통 및 유대관계의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다양한 직업 군 중 헤
어, 네일, 메이크업, 피부 등에서 활동하는 뷰티 종사자들
은 수작업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체미를 증진시키는 서비
스를 제공하며, 일련의 과정들이 소비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진행[1]됨에 따라 뷰티종사자의 이미지는 소비자
와의 긍정적인 접점을 형성하여 만족도 및 충성도를 높
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뷰티 종사자들에게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
로 작용하는 이미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는 외면적인 이미지와 함께 어떠한 상황에 적합한 태도, 
성격, 능력, 가치관 등 인간의 행동이나 심리적인 측면을 
수용하는 올바른 내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야 한다. 올바
른 내적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긍정
적인 사고와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는데, 긍정적인 사고
는 직무에 있어 자기 성취나 생산성 향상을 수반하게 되
며, 높은 자아존중감은 직무적응과 만족, 성공, 개인적 성
향으로 인한 자기표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함양
하고 있다[2,3]. 즉, 뷰티 종사자들이 긍정적인 사고와 자
아존중감을 통한 내적 이미지의 형성이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을 반증하는 결과[4]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해보면, Heo[1]는 
미용종사자의 이미지메이킹과 개인역량이나 팀워크 등 
업무수행능력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
는데, 뷰티종사자 중 미용종사자들만을 대상으로 이미지
메이킹과 업무 수행과의 인과 관계만을 살펴봄으로써 연
구 대상의 확장 및 연구 구조에 있어 보다 심층적인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Yu[5]는 뷰티 서비스 종
사자의 이미지메이킹이 고객의 만족도 및 고객 충성도 
간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뷰티 
서비스를 경험해본 소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고
객의 만족도와 충성도의 상호 관련성만을 살펴봄으로써 
이미지메이킹을 고려해야하는 뷰티종사자의 측면에서 보

다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Park[6]은 미용종사자의 프로페셔널 외모이미지의 인식 
및 전략적 외모이미지 관리에 따른 소비자의 지각 차이
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뷰티 서비스 중 미용 
서비스를 경험해본 소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뷰티종
사자의 측면에서 이미지메이킹과 관련한 심층적인 연구
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Yu[5]와 Park[6]은 뷰티서비스 
종사자 측면에서 이미지메이킹의 세부적 요소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으며, 뷰티서비스 산업에서 이
미지메이킹과 관련된 연구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한계점과 
제언점은 뷰티종사자들의 중심으로 뷰티 종사자들의 세
부적 대상의 확장을 통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
으며, 이미지메이킹과 관련된 뷰티종사자들의 심리적인 
측면이 직무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심층적
인 연구가 진행되어야할 필요성에 대하여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진은 뷰티 종사자들의 연구 대상을 헤
어, 네일, 메이크업, 피부로 확장하고, 이미지메이킹에 의
한 효능감이 심리적인 측면의 긍정적인 사고와 자아존중
감,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력과 상관관계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는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는데 선행연구와의 차
별성을 갖는다. 또한, 뷰티분야에서 현재까지 뷰티종사자
를 대상으로 긍정적 사고, 자아존중감 및 직무몰입의 구
조적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음으로 연
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뷰티종사자들의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에 의
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사고 및 직무몰입의 영향력과 
관계성을 파악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뷰티 
산업에서 뷰티종사자들의 이미지메이킹의 효능감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뷰티 산업의 미래 인재를 교육하는 
다양한 기관에서 건강한 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방향
성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뷰티종사자의 이미지메이킹
뷰티 종사자란 고객에게 인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관

리하기 위한 뷰티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을 뜻한다
[7]. 뷰티 종사자는 고객과의 접점이 높은 직무의 특수성
을 함양하고 있으며, 미를 추구하는 고객들에게 신체적인 
측면 및 정서적인 측면까지도 만족시켜야하는 의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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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있다[1,8]. 하지만, 서비스는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
성, 소멸성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표
준화된 기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9]. 
또한, 뷰티 종사자들의 이미지 관리는 외모가 경쟁력을 
높이는 자산의 요소가 되는 현 시점에서 소비자들의 높
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10]. 

뷰티종사자들의 이미지메이킹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Park[8]은 뷰티종사자들이 사회‧문화적 의식 변
화에 맞는 이상적인 기준으로 외모를 계획적으로 관리하
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Yu[5]는 뷰티서비스종사자
의 적절한 이미지메이킹이 고객의 만족여부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치며, 이는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뷰티 업종의 특
성에 기인한다고 기술하였다. Heo[1]는 뷰티종사자의 이
미지메이킹이 개인역량, 팀워크, 직무만족‧몰입‧성과의 업
무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뷰티종사자들의 이미지메이킹은 소비자의 접
점이 넓다는 뷰티 직무의 특수성과 외모가 경쟁력이 되
는 현 시점을 고려해보았을 시, 소비자들의 내적인 심리
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뷰티 종사자들의 이미지는 개인적인 발전
과 업무 활동의 질적인 측면 및 뷰티 산업에 대한 전반적
인 인식을 결정할 수 있음으로 뷰티 종사자들의 이미지 
정립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2.2 이미지메이킹의 효능감
이미지메이킹의 효능감이란 자기 이미지를 다스리고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의 확신 정도이며, 심리적‧기능적·자
신감이자, 주관적 평가수준[11]을 뜻한다. 

이미지메이킹의 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Moon et al.[12]에 의하면 이미지메이킹의 효능감은 자
아존중감과 긍정적인 사고의 내면적인 측면이 바탕이 될 
때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Kim[2]은 이미지메이킹의 
효능감을 제고하는 행위는 자신의 성취감을 높이고자 하
는 노력이며, 이는 자신감이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의 
능력까지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Jeong et al.[13]은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이 조직몰입의 
향상과 직무만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이미지메이킹의 효능감은 개인의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사고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긍정
적인 이미지를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직무몰입이나 직무만족, 애착, 성취감, 책임감
이 높아지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3 긍정적 사고
긍정적 사고란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긍정적인 관점으

로 수용하고 판단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
는 인간의 심리적인 의지를 뜻한다[14,15].  

긍정적인 사고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eligman and Csikszentmihalyi[16]는 긍정적 사고를 
함양한 사람은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
을 밝게 바라보고,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해도 빠르게 회복
되는 특성을 함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Watson et 
al.[17]에 의하면 긍정적인 사고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특성을 함양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Lee[18]는 신체적인 자존감이 신체적 매력에 대한 타인
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외모를 매력
적으로 인지하는 긍정적 사고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자아
존중감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긍정적인 사고는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고, 행
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중요한 사고방식이자, 상대방에
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해줄 수 있는 효과를 함양하고 
있다. 또한, 긍정적인 사고를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현상
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긍
정적인 사고방식이 습관적으로 형성되도록 매진하고자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2.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 

역량에 대한 자기 평가의 결과로, 개인의 자존감 및 자신
의 능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하나의 
관념적인 판단 기준을 의미한다[19,20].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해보면, Choi[21]
는 높은 자아존중감은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이 되며, 
이는 자신의 문제점과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
록 해준다고 하였다. Jourard and Scord[22]는 자신의 
신체 외모에 만족하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아 및 외모의 만족도
가 높다고 하였다. Ha[23]는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과업 
부분에서 만족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
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나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관념적인 판단 기준으로 
자아상을 성취하는 행동 및 사회적 행동의 역할을 결정
짓는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효과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자아상
을 갖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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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직무몰입
직무몰입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신념과 자긍

심이나 열정을 가지고 직무에 몰두하는 인지적 신념상태
이며, 직무성과의 수준이 자신의 가치 이념에 매우 중요
하게 인지되는 정도를 뜻한다[24-26]. 

직무몰입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odahl and 
Kejner[27]는 직무몰입은 직무의 종사자가 자신의 심리
적인 측면과 업무를 동일시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
다. Irving et al.[28]는 직무몰입이 높은 사람은 내적인 
통제력을 함양하고 있으며, 자신의 경험과 전공분야의 관
련성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Lee[29]에 
의하면 직무의 몰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와 
활동의 효과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 직무의 난이도와 능
력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하며, 이는 직무성
과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직무몰입은 직무만족감과 그에 따른 성
취감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자아내어 본인의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애착심을 높여줌과 동시에 개인의 성과 및 조
직의 전체적인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요
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뷰티종사자의 이미지메이킹 효능감, 자

아존중감, 긍정적 사고, 직무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뷰티종사자의 이미지메이킹 
효능감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사
고가 매개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
립하였다. 

가설 1. 뷰티종사자의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은 자아존
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뷰티종사자의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은 긍정적 
사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뷰티종사자의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은 직무몰
입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뷰티종사자의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사고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뷰티종사자의 자아존중감은 직무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뷰티종사자의 긍정적 사고는 직무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뷰티종사자의 이미지메이킹 효능감과 직무몰
입 간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8. 뷰티종사자의 이미지메이킹 효능감과 직무몰
입 간의 관계를 긍정적 사고가 매개할 것이다.

3.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20년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

지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하는 뷰티종사자(헤어, 네일, 메
이크업, 피부)대상으로 총 372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으
며, 전체 372명을 편의표집한 후 본 연구에 부적합한 설
문지를 제외한 350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5세 이하 62명(17.7%), 26~30세 72명(20.6%), 31~35
세 69명(19.7%), 36~45세 93명(26.6%), 46세 이상 54
명(15.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이하 7명
(2.0%), 전문대졸 155명(44.3%), 대졸 91명(26.0%), 대
학원졸 97명(2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헤어디
자이너 111명(31.7%), 피부관리사 28명(8.0%), 메이크
업아티스트 110명(31.4%), 네일 아티스트 101명
(2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은 스텝 47명(13.4%), 
초급 디자이너(경력 3년 미만) 74명(21.1%), 디자이너
(경력 3년 이상) 69명(19.7%), 매니저 91명(26.0%), 원
장 69명(1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은 100
만원 미만 33명(9.4%), 100~200만원 미만 138명
(39.4%), 200~300만원 미만 110명(31.4%), 300~400
만원 미만 22명(6.3%), 400만원 이상 47명(13.4%)인 것
으로 나타났다.

3.3 측정도구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의 측정도구는 Kim[2]의 이미지

메이킹 효능감 척도 25개 문항을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
정･보완하였다. 이 도구는 단일차원의 총 7개 문항의 5
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
미지메이킹의 효능감이 높음을 뜻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69로 나타났다.

긍정적 사고의 측정도구는 Kim et al.[30]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6개의 긍정문항과 2개의 
부정문항의 총 18개 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뜻한
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8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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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의 측정도구는 Rosenberg[31]가 개발한 
Rosenberg‘s Self-Esteem Scale(RSES) 도구를 사용하
였다. 이 도구는 긍정 5문항과 부정 5문항의 총 10개 문
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
뢰도 계수는 .94로 나타났다.

직무몰입의 측정도구는 Lee[32]와 Park[24]의 선행
연구를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였으며, 직무만족감 4문항, 
직무성취감 4문항, 직무책임감 4문항, 직무애착 4문항, 
총 16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94로 나타났다.

3.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23.0,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척도의 신
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하
였다. 셋째, 측정변수의 일반적 경향성과 정규성을 파악
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주요 변수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다섯째,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
여 연구모형의 직접경로계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간접효
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4.1 기술 통계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이미지메이킹 효능감, 자아존

중감, 긍정적 사고, 직무몰입의 일반적 경향성과 정규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
였고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분석결과, 변수의 왜도 
범위는 -1.03~.43, 첨도 범위는 -.27~1.39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대값이 3보다 작고 첨도는 10보다 작으므로 모
든 변수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주요 변수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 
결과, 이미지메이킹의 효능감은 자아존중감(r=.30, 
p<.001), 긍정적 사고(r=.51, p<.001), 직무몰입(r=.45, 
p<.001)과 정적 상관이 있고,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사고

(r=.49, p<.001), 직무몰입(r=.57, p<.001)과 정적상관이 
있으며, 긍정적 사고는 직무몰입(r=.53, p<.001)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lassific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Image-making efficacy 3.80 .33 .43 -.26
Self-esteem 4.16 .61 -.95 .95

Positive thinking 3.89 .30 -1.03 1.39
Job engagement 3.70 .53 -.28 .76

Job satisfaction 3.81 .63 -.70 -.27
Job achievement 3.65 .60 -.32 .91

Job responsibility 3.57 .65 -.00 1.03
Job attachment 3.76 .52 .26 .41

Table 1. Technical Statistics of main factors      
(N=350)

Classificat
ion

Image-
making 
efficacy

Self-
esteem

Positi
ve 

thinki
ng

Job 
engage
ment

Job 
satisfac

tion

Job 
achieve
ment

Job 
responsi

bility

Image-
making 
efficacy

1

Self-
esteem .30*** 1

Positive 
thinking .51*** .49*** 1

Job 
engageme

nt
.45*** .57*** .53*** 1

Job 
satisfactio

n
.43*** .47*** .51*** .80*** 1

Job 
achievem

ent
.32*** .58*** .45*** .90*** .59*** 1

Job 
responsib

ility
.39*** .47*** .43*** .92*** .57*** .84*** 1

Job 
attachme

nt
.46*** .51*** .46*** .90*** .63*** .74*** .81***

***p<.001 

Table 2. Technical Statistics of main factors      
(N=350)

4.2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단일요인

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메이킹 효능감, 자아존중감, 긍정적 
사고 변수에 문항 꾸러미 방법을 적용하였다. 문항 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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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B SE β t

Image-
making 
efficacy

⇒Efficacy 1 1.00 .70
⇒Efficacy 2 .78 .08 .65 9.33***

⇒Efficacy 3 1.08 .12 .63 9.11***

Self-estee
m

⇒Self-esteem 1 1.00 .90

⇒Self-esteem 2 1.21 .04 .94 29.27***
⇒Self-esteem 3 1.16 .04 .95 30.24***

Table 4. Path coefficient of observed model
(N=350)

Positive 
thinking

⇒Positive thinking 1 1.00 .87

⇒Positive thinking 2 1.11 .07 .80 16.98***

⇒Positive thinking 3 .97 .06 .79 16.63***

Job 
engageme

nt

⇒Job satisfaction 1.00 .94
⇒Job achievement .87 .03 .88 25.40***

⇒Job responsibility .74 .05 .72 14.84***
⇒Job attachment .74 .03 .87 24.76***

***p<.001 

미 방법은 여러 개의 문항을 몇 개씩 결합하여 측정변수
를 제작하여 분석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개별문항을 그대
로 적용했을 시 야기하는 비정규성 문제를 줄이고, 측정
변수가 몇 문항의 평균이나 합으로 구성되어지므로 신뢰
도가 상승하는 이점이 있다[33]. 또한, 추정하는 모수가 
감소함으로써 측정오차가 낮아지고 모형의 적합도가 개
선된다[33]. 문항 꾸러미는 각 변수에서 1요인으로 고정
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요인 부하량을 기준으
로 문항의 순위를 매겨 각 꾸러미에 비슷한 요인 부하량
이 할당되도록 구성하였다. 각 변인의 꾸러미는 3개씩 생
성한 다음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모형의 적합도는 NFI, IFI, CFI, SRMR을 중
심으로 판단하였는데 NFI, IFI, CF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SRMR은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로 여겨진
다. 적합도 지수 중 NFI가 기준치에 다소 미달되어 수정
지수 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측정변수의 오차분산(직무만
족감⇔직무책임감)끼리 공분산을 허용한 후 재분석을 실
시하여 적합도 지수를 상승시켰다. Table 3과 같이 적합
도 지수가 NFI=.912, IFI=.928, CFI=.928, SRMR=.055
로 나타나 허용할만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Classification X2  NFI IFI CFI SRMR

Observed 
model 299.25*** 58 .912 .928 .928 .055

***p<.001 

Table 3. Goodness-of-fit index of observed model  
(N=350)

측정모형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Table 4에 제시한 바
와 같이 이미지메이킹 효능감 .63~.70, 자아존중감 
.90~.95, 긍정적 사고 .79~.87, 직무몰입 .72~.94로 나
타났다. 모든 표준화 회귀계수가 최소 기준인 .4보다 크
므로 13개의 측정변수로 4개의 잠재변수를 구성한 측정
모형이 자료에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4.3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으로 이미지메이킹 효능감과 직무몰입 간의 

관계를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사고가 매개하는 모형을 설
정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한 결과, 적합도 지수는 
NFI=.902, IFI=.917, CFI=.916, SRMR=.055로 허용할
만한 모형임을 확인하였으며, 경로계수를 추정한 결과를 
Fig. 1에 제시하였다. 

Fig. 1. Path coefficient of research model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은 자아존중감(β=.36, p<.001), 
직무몰입(β=.34, p<.001), 긍정적 사고(β=.55, p<.001)
를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가설 1~가설 3이 채택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아
존중감은 긍정적 사고(β=.33, p<.001)와 직무몰입(β
=.37, p<.001)을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며, 긍정적 
사고는 직무몰입(β=.17, p<.05)을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가설 6이 채
택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이 자아존중감을 거쳐 직무몰입
으로 가는 간접경로(β=.13, p<.001)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이 긍정적 사고를 거쳐 
직무몰입으로 가는 간접경로(β=.09, p<.05)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은 직무몰입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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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간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사고
는 이미지메이킹 효능감과 직무몰입 간의 관계를 부분매
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7, 가설 8이 
채택됨을 파악할 수 있다. 

Path B SE β t
Efficacy of image making

⇒Self-esteem .65 .12 .37 5.36***

Efficacy of image making
⇒Job engagement .69 .16 .34 4.17***

Efficacy of image making
⇒Positive thinking .49 .07 .55 7.49***

Self-esteem
⇒Positive thinking .17 .03 .33 6.08***

Self-esteem
⇒Job engagement .42 .06 .37 7.02***

Positive thinking
⇒Job engagement .38 .18 .17 2.15*

*p<.05, ***p<.001

Table 5. Parameter estimate of observed model 
(N=350)

5. 결과 및 논의

뷰티 종사자의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에 의한 긍정적 사
고, 자아존중감 및 직무몰입의 구조적 관계의 분석 결과
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뷰티종사자의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은 자아존중
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 and 
Ko[34]는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을 위한 교육이 자아존중
감의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Song[14]
은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이 이미지의 효능감 및 자아존
중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즉, 뷰티종사
자들은 자신의 이미지메이킹의 효능감을 통해 자아존중
감을 높일 수 있으며, 바람직한 대인관계의 형성 및 업무
의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것으로 판
단된다. 

둘째, 뷰티종사자의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은 긍정적 사
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e[35]
은 얼굴 이미지의 효능감은 긍정적인 사고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며, 대인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
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Kim[36]은 이미지메이킹
을 통한 만족감이 높아지면, 긍정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이미지메이킹은 한 개
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함과 동시에 심리적으로 자
신감이나 긍정적 사고와 같은 심리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뷰티 종사자들은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을 통

해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뷰티종사자의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은 직무몰입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 et 
al.[37]에 의하면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에 따른 직무만족
도는 직무성과와 경영성과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
며, Kim[38]에 의하면 인적자원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종사원들의 이미지와 직무만족도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Jeong et al.[15]은 이미지메이킹 효
능감이 내면 자신감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자신의 외
적인 관리를 통해 대인관계나 긍정적인 사고가 형성되게 
되며, 일에 대한 의욕이 더 높아진다고 하였다. 즉, 뷰티
종사자들은 직무몰입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감 있게 자신
을 표현하거나 고객 응대 시 당당한 태도, 뷰티와 관련한 
충분한 지식,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신감 등 내‧외적 이미
지메이킹의 효능감을 향상시켜야 한다. 

넷째, 뷰티종사자의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사고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o[39]에 의하면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게 생각하
도록 해주며, 타인의 입장이나 감정을 고려하는 배려심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Shin[40]의 연구에 의하면 긍정적인 
사고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긍정적 정서
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뷰티종사
자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의
식을 먼저 갖추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뷰티종사자의 자아존중감은 직무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un[41]은 자아존
중감이 높을수록 직무몰입의 수준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
아진다고 하였으며, Park[42]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높
은 근로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해 직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즉, 뷰티종사자들의 직무의 만족감이나 애착
심 및 직무에 대한 성취감은 개인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통하여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뷰티종사자의 긍정적 사고는 직무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m[43]은 항공
사 객실승무원의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직무몰입과 
조직몰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Lee[44]는 뷰티종사자의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직무
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직무의 스트레스가 낮아진다
고 하였다. 즉, 뷰티종사자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
면, 자신의 직무 활동의 몰입뿐만 아니라 조직의 몰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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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수 있음으로 뷰티종사자들은 업무 수행에 앞서 긍
정적인 마인드를 갖고자 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뷰티종사자의 이미지메이킹 효능감과 직
무몰입 간의 관계를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사고가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뷰
티종사자는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미에 대한 지식적인 측
면과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미적 요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전문가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45]. 또한, 이미
지는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보다는 후천적인 노력과 훈련
에 의해 개선되고 향상되어 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미
지메이킹 효능감에 의한 진취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성향 
향상은 직무몰입에 명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 의사표현능력이 뛰어나고 
직무성취감과 책임감, 애착감이 높아져 사회적 성공가능
성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6. 결론 

본 연구는 뷰티종사자들의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에 의
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사고 및 직무몰입의 영향력과 
관계성을 파악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뷰티종사자의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은 자아존중
감, 긍정적 사고, 직무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뷰티종사자들은 자존감이나 긍정적 사
고를 높이고,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이미지메이킹의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어야만 
한다. 둘째, 뷰티종사자의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사고 및 
직무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뷰티종사자들은 보다 직무에 적합한 이미지 창출을 
위해 긍정적인 자아상과 긍정적인 사고를 함양해야 하며,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직업적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측면이 매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뷰티종사자의 긍정적 사고는 직무몰입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뷰티 
종사자들은 개인의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무 
중심 기술과 함께 개인의 긍정적인 사고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는 직무에 대한 개인의 성장뿐
만 아니라 조직의 발전까지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판단
된다. 넷째, 뷰티종사자의 이미지메이킹 효능감과 직무몰
입 간의 관계가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사고가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에 의해 형
성되는 뷰티 종사자들의 자존감과 긍정적인 사고는 업무
에 대한 성취감과 책임감, 애착감을 높여줌으로써 뷰티 
산업 현장에서 뷰티 전문가의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뷰티종사자들은 자신의 이미지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패션과 뷰티 트렌드의 변화와 사회적인 흐름
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개발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
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뷰티종사자 개인뿐 아니라 고객
에 대한 질적‧양적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뷰티산업의 
활성화를 가져다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
구의 대상을 서울·경기 지역의 뷰티, 헤어, 메이크업, 피
부의 뷰티 종사자들로 한정하였기에 국내 전체 뷰티 종
사자들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헤어, 네일, 메이크업, 피부 종
사자들을 뷰티종사자들의 일원화된 직군으로 인지하고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후
속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확
률 표본의 구성과 뷰티 종사자들의 단일적인 직군을 대
상으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인지되었던 지역적 종사 범위의 확장 및 뷰티종사자들의 
세부 직군별 연구를 통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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